
본 논문은 새로운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동안 국내 북한연구의 발전이 어려운 원인 중 하나는 남북

한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구조로 인하여 남한 사회에 사는 연구자

로서 북한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

한학계는 문헌자료, 구술자료, 시각영상자료로 이어지는 방법론적 개선을 시도해 

왔다. 앞선 북한연구자들의 방법론적 고민을 적극 공감한 필자는 기존 방법론을 

보완할 새로운 방법으로 SNS(특히, 이미지 공유 중심의 매체적 특성을 갖는 인스

타그램)를 주목한다. 인스타그램에는 현재 북한의 도시공간을 담는 다양한 시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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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며, 앞으로 자료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는 점에서 북한도시를 비롯한 북한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결론

적으로 본 논문은 국내 지리학계와 북한학계가 SNS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북한도시, 인스타그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법론적 국가주의, 평양

1. 서론

그동안 국내 지리학계에서 북한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는 1) 북한 사회의 극단적 폐쇄성, 2) 실증자료와 답사를 기초로 하는 

지리학 연구의 특성, 3) 대학 중심의 한정된 지리학 연구인력 등으로 

요약된다(이민부·김걸, 2016; 김기혁, 2016). 특히, 남북한이 군사적, 이념적

으로 대치하면서 북한 자료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점이 핵심적이다. 

한편, 국내 북한학계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집합적

인 연구가 지리학계에 앞서 시도되었다(대표적으로 최완규, 2004; 2006; 

2007; 북한도시사연구팀, 2013; 2014). 북한학계는 당과 최고지도자 중심의 

‘위로부터’의 정치에 주목한 기존 접근으로는 현대 북한 사회와 김정

은 집권 이후의 변화들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그 해

결책으로 국가 중심적 시각으로부터 도시로 향하는 ‘도시적 전환(urban 

turn)’1)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인식론의 변화를 뒷받침할 방법론적 고

민도 수반되었다. 본 논문은 앞선 북한학계의 방법론적 고민에 공감하

1) 학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및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연구기관인 통일

연구원 산하에 2018년 11월 KINU북한도시포럼이 발족된 사실을 통해서도 북한

연구 및 정책 분야에서 불기 시작한 도시적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개최

된 제2회 KINU북한도시포럼에서 임강택 원장은 “김정은 정권하에서 대규모 건

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도시들은 북한의 변화를 읽는 중요한 키워

드”(개회사 中)라면서 도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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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새로운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기존 북한도시연구방법론의 발전과 한계를 살펴본다. 앞

서 지리학자들(이민부·김걸, 2016; 김기혁, 2016)이 지적한 지리학계에서의 

북한연구의 어려움은 지리학의 내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내 북한

학계가 직면한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리학계와 북한학계

는 ‘섬과 육지’2)와 같은 관계로 지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

렇다면 북한학계와 지리학계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앞으로 두 학계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가

능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소통의 첫 단추로서 2절에서는 그간 지리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북한학계의 공간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북

한도시연구방법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

서 이미지 공유 중심의 매체적 특성을 갖는 SNS인 인스타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논한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2절에서 논한 인스타그램의 방법론적 의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올린 이미지

들을 통하여 현재 평양의 도시공간을 탐색적으로 독해한다. 필자는 그

간 남한도시들을 연구하면서 남한 정부가 공개한 신뢰성 높은 통계자

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 사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텍스트들에 대한 

담론 분석, 현지답사와 관계자 인터뷰 등의 다채로운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 왔었다(Hwang, 2014; Lee et al., 2018; 박배균·황진태, 2017; 서울역

사박물관, 2018). 필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지리학자들에게 현지조사와 

자료수집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접근 불

능 지역인 북한은 지리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2) 북한연구자 고유환이 말하듯이 “이제 북한 연구가 북한학 전공자의 전유물인 시

대가 지나고 있”으며, “북한현실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

(고유환, 2015: 29)를 통하여 섬과 육지는 상호 연결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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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안재섭, 2013: 99)지 않은 연구지역이다. 따라서 남한지역 분석에 사

용되는 연구방법론을 접근이 어려운 북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요구

되는 학술적 객관성과 엄정성을 북한연구에 동일하게 기대하기도 어

렵다.

여기서 지리학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은 북한연구에 수반되

는 연구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학술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지를 

가늠하거나 또는 남한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요구되는 이론과 사례 간

의 학술적 정합성을 북한연구에서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북한연

구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지역학이자 

한국학의 일부로서 민족문제 해결”(고유환, 2015: 28)이라는 북한연구의 

당위적 목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 연구자들

은 비록 학술적으로는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엄정성이 떨

어지더라도 기존에 활용된 북한도시연구방법(론)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학계 차

원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북한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인스타그램에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매체의 특성 때문이다. 첫째, 인스타그램은 텍스트가 아

닌 이미지 중심으로 자료를 생산한다. 이미지의 삶과 죽음의 저자인 

레지스 드브레(Régis Debray)가 “이미지, 그것은 고품질의 양분을 섭취한, 

부식될 수 없는 살아 있는 것”(드브레, 1994: 25~26)이라고 말했듯이, 하

나의 이미지에는 텍스트와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빅데이터의 시대에 이러한 이미지들은 가히 폭

발적,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다. 시각자료의 해석을 통하여 공간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익숙한 지리학자들에게 인스타그램 이미지는 북

한연구의 보고(寶庫)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 매체에 담겨진 텍스트들

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 맞추어 가공되면서 북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인스타그램 자료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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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셋째, 인스타그램은 SNS라는 쌍방

향 매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

를 다른 이용자가 일방향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당 이미

지를 본 이용자들은 댓글창을 통하여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냄으

로써 연구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담론의 풍경을 관찰할 수 있

다. 또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DM(direct message)’ 기능을 이용

하여 이미지를 올린 이용자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여 인스타그램에 제

시된 이미지와 텍스트를 넘어선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4절에서는 연구의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추후 연구과제

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마무리된다.

2. 북한도시연구방법론의 발전과 한계

1)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갇힌 북한연구 

방법론적 국가주의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을 국가 스케일(national 

scale)이라는 단일한 렌즈로 들여다봄으로써 국가 스케일 이외에 다른 

스케일(글로벌, 도시, 지역 등)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존재와 이

들이 국가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공간의 구성과정에 인과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하고, 사회공간적 현상을 곧 국가적 현상으로 동일시하

는 인식론적 맹점을 가리키고자 제안된 용어이다(Agnew, 1994; Brenner, 

2004; Hwang, 2016). 방법론적 국가주의가 사회과학에 만연하게 된 계기

는 1648년 국가주권에 바탕한 세계질서를 세운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을 시작으로 20세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capitalist world-system)

와 근대국가 만들기라는 역사적 지층들이 쌓이면서였다(Wallerstein, 

1974). 세계체제를 설명하고자 월러스타인이 주도해 온 세계체제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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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고(대표적인 비

평으로 Knox and Taylor, 1995),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규정되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론)’(백낙청, 1998)도 방법론적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소련과 미국 간의 대립을 양분 삼은 동

북아시아의 냉전구조에서 발아된 분단체제하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념을 내세우면서 적으로 규정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영역화 전략에 근거한 적대적 공존을 취하였다

(Lee et al., 2014). 반북/반공이데올로기는 남한 학계의 북한연구에도 영향

을 미쳤다.3) 냉전 시기, 북한을 분석한 대표적인 이론은 나치즘과 볼

셰비즘을 분석한 전체주의 접근법을 들 수 있다(고유환, 2015: 30~35). 김

일성이라는 1인을 정점으로 한 일당독재제체하에서 당과 국가가 사회

를 압도하고, 공산주의 이념이 사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북한체제를 설명하는 데 전체주의 접근법은 설명력이 높았다. 현재까

지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1인 일당독재체

제는 이 접근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체제붕괴 혹은 체

제전환된 공산국가들에서 목격된 1인 독재체제로부터 집단지도체제

로의 변화와 통제/계획경제에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전체주의 접근법은 특정 시기(권력공고화의 초기단계)만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경직되었다는 비판을 받았

다(김연철, 1998).

전체주의 접근법의 한계는 공간적으로도 논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

공간은 국가 스케일뿐만 아니라 글로벌(중국, 러시아 등), 도시(압록강을 마

주한 중국의 접경도시들), 촌락, 근린 등의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들 간의 

다층적 구성물일 텐데, 전체주의 접근법은 국가 스케일이 다른 스케일

3) 대표적으로 북한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을 제시하면서 북한연구와 통일운동에 영

향을 미쳤던 송두율 교수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들 수 

있다. 2008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홍윤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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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선험적으로 우선적이고, 국가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지배 이

데올로기가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

적, 문화적 논리와 관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마치 국가 스케

일이 북한의 사회적 공간의 ‘전체’인 것처럼 과잉재현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가 확인된다. 그런데 북한연구가 방법론적 국가주

의의 덫에 빠진 원인은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영향을 미

쳤다는 인식론의 차원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와 관련되는 방법론의 문제이기도 하다.4) 

학술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 상황은 차치하더

라도 반공사회를 유지해 왔던 제도적 근간인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북한의 원전자료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태롭게”(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하는 ‘이적표현물’로 간주될 소지가 있

다는 점에서 학술목적이더라도 연구자조차 자료이용에 심리적 부담

이 있었다. 더불어 정부가 제공하는 반공선전물이나 북한에서 귀순한 

탈북자들의 인터뷰, 회고록은 당시 정권의 검열을 거쳤다는 점에서 객

관적인 학술자료로 보기 어려웠다.

1990년대 북한바로알기 운동의 흐름 속에서 원전자료에 대한 접근

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연구도 일부 숨통을 틔웠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전집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발언이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우리민

족끼리 등의 매체도 북한 당국의 의도에 맞추어 가공된 정보들인 만

큼 이러한 국가 스케일상에서 빚어진 자료들만으로 북한 사회를 입체

4) 냉전시기 동안 남한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가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은 국가 이외에 

다른 스케일상의 행위자들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갇혔다는 

비판을 받았다. Hwang(2016: 555)은 이러한 원인이 인식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들이 국가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들이 국가기구가 발표한 

통계,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부보고서와 고위정치인, 정부관료의 회고록, 전국

적으로 발행되는 중앙일간지와 같은 국가스케일 상의 자료들에 의존했다는 방법

론적 문제도 관련되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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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5) 물론 이들 자료에 기초하여 북

한국가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유격대국가’(와다 하루키, 2002), ‘극장국

가’(권헌익·정병호, 2013)와 같은 개념들이 제시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

지만, 역설적으로 국가 스케일에만 초점을 둔 이들 개념들은 여전히 

국가중심적이며, 이들 연구에서 주목한 국가의 실천이 실제 어떻게 북

한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국

가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방법론적 국가주의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도시연구의 부상

기존 북한연구가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은 이 인식론의 소실점에 위치한 국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관건은 국가를 다른 스케일상의 행위자들에 비하여 강

력한 행위자, 기구로서 선험적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접고, 어떻게 다

양한 스케일상에 위치한 사회세력들이 국가 안과 밖에서 충돌, 경합, 

갈등,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추적함으로

써 국가를 둘러싼 물신성을 거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판적 인

문지리학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 지역 등의 다양한 스

케일 간의 상호작용에 민감한 다중스케일적 접근(multi-scalar approach) 

(Park, 2005)과 더불어 영역, 장소, 네트워크와 같은 상이한 공간개념들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접근(Jessop et al., 2008; Jessop, 2016)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었다.6)

5) 참고로 북한정부의 통계자료에 대해서 경제학 전공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양문수는 “북한 연구에서 객관성과 실증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 간

행물에 대한 정독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낮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양문수, 2015: 109)이라고 평했고, 국제정치학 전공의 북한

전문기자 황일도는 “공식통계가 전무하다시피 한 북한 경제의 현실과 실증적 연

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황일도, 2015: 198~199)한다고 논했다.

6) 지난 십여 년간 필자를 포함한 국내외 비판적 인문지리학자 그룹은 다중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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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는 도시 

스케일을 주목하는 것이었다(대표 연구로는 최완규, 2004; 2006; 2007)와 북한

도시사연구팀, 2013; 2014). 본 논문에서는 이들 주목할 성과 중에서 동국

대 북한도시사연구팀이 수행한 “북한의 도시사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

방법론 개발: 함흥, 평성의 비교도시사 연구토대 구축” 사업을 살펴본

다.7) 연구책임자였던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와 연구를 주도한 

홍민 박사는 기존 북한연구에 내재된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평했다. 

“지금까지의 북한연구는 대체로 국가 중심의 역사, 최고지도자나 당의 

역사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특히 기존 북한연구의 공통적 특징은 체

제 중심, 최고지도자 내지 중앙 정치에만 주목하여 다양한 도시 및 지방 

공간이 가지는 고유성과 역동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공간에 대한 구

체성이 부족했다”(고유환, 2013: 10).

“사실상 공간적 상상력과 구체성이 없는 평면적이거나 공간적 진공상

태의 북한 사회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진행

적 접근에 바탕하여 기존 발전주의 국가론에 내재된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해체

하는 작업을 해왔다(박배균, 2012; 박배균·황진태, 2017; 이상헌 외, 2017; Hwang, 

2016; Doucette and Park, 2018; Glassman, 2018 등). 지난 2018년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시작으로 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조응하여 이들 연구자들은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연구시각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대표적으로 박배균 

외, 2019).

7) 지면 제약으로 보다 상세히 논하지 못하지만 도시사(urban history)에 초점을 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이전에 동국대 북한학과에 소속된 연구자들(고유환, 박

순성, 홍민 등)은 일상생활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이 일상생활 

개념에 주목한 이유도 위로부터의 정치, 즉 최고정치지도자와 당에 초점을 둔 거

시적 차원의 기존 북한연구가 갖는 일면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미시적 차원에서

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상성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공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박순

성·홍민, 2010; 홍민·박순성, 2013), 도시사 연구프로젝트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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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펼쳐지는 구체적인 

공간적 맥락 속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포착될 수 있다. 북한에서 나타나

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도시사의 공간적 맥락 속에

서 분석함으로써 좀 더 입체적인 북한 사회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홍민, 2013: 103). 

북한연구자들의 자체 평가에서 보듯이, 기존 북한연구는 국가와 최

고지도자라는 국가 스케일 하나의 ‘평면’만을 주목하고, 국가 스케일

을 제외한 북한의 사회적 공간을 구성하는 도시와 지방 스케일들을 

간과한 ‘공간적 진공상태’였고, 이를 벗어나려는 대안으로 도시 스케

일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팀은 1차년 성과인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북한도시사연구팀, 2013)은 2년차에 다룰 구체적인 사례연구지역인 함흥

과 평성을 살피기에 앞서 기존 북한연구가 국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과한 북한도시 자체의 고유성과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성찰에 방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책 전반

부는 서구에서의 사회주의 도시연구 논쟁, 소비에트 시절의 러시아 주

택정책과 바르샤바의 도시계획 등의 사례연구들로 구성되고, 후반부

는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문헌자료, 구

술자료, 시각영상자료)을 검토했다.

2차년 성과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북한도시사연

구팀, 2014)에서의 주요 연구방법론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자

료였다. 이 책에서는 수치지형도, 구글 어스(Google Earth) 지도 등을 이용

하여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진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다 핵심적인 자료는 그 공간에서 실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그들의 발언을 기

록한 구술자료였다. 예컨대, 위성사진만으로는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경관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누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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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왔고, 누가 건설을 허가했고, 아파트 건설로 얻게 될 이익을 둘러

싼 갈등과 경합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파악하는 정치와 권력의 영역을 이해하기 어렵다(북한도시사연구팀, 

2014: 4장).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탈북자 급증으로 인하여 핵심적인 북한연

구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한 구술자료는 문헌상의 북한연구를 넘어서 

북한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혁신

으로 평가할 수 있다(조영주, 2015: 17). 이러한 혁신 덕분에 주목할 북한

도시 연구성과들이 나올 수 있었다(조정아·최은영, 2017; 장세훈, 2017 등). 

최근의 북한도시연구방법론에서 구술자료와 더불어 인공위성 사진

에 기반한 구글 어스 맵의 활용도가 높아진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

표적으로 홍민(2015)의 북한 시장화 연구는 구글 어스를 활용하여 북한

도시들에서 전개되는 시장화의 역동성을 공간적으로 포착하고자 했

다. 이 연구도 시장 변화의 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

했던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여러 자료들 간의 상호교차검증

을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8)

이상 소개된 연구방법들의 발전과정에서 확인한 북한연구자들의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북한도시연구방법으로서 SNS의 활용 가

능성을 주목한다.

3) 한 장의 이미지에 담겨 있는 다수의 공간성의 도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인 질리언 로즈(Gillian Rose)는 페미니스트 지리

8) 이는 북한도시뿐만 아니라 남한도시연구에서도 직면하는 문제이다. 강남구 대치

동의 역사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필자는 토박이들의 구술자료를 바탕

으로 약 50~60년 전 대치동 구(舊)마을을 지도화하는 작업을 시도했었는데, 토박

이들 간에도 각자가 기억하는 위치정보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게 되면서 당시 항

공사진을 활용하여 상호검증하는 방식을 취했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8: 28~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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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구방법론과도 연결되는 시각적 방법론(visual methodology) 연구를 개

척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정현주, 2013). 로즈가 제시하는 이미지 

독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본 논문에서의 인스타그램 시각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녀는 이미지 독해가 발생

하는 현장(site)을 네 곳으로 구분했다. 즉, 1) 이미지가 생산(production)되

는 현장, 2) 이미지가 유통(circulation)되는 현장, 3) 이미지를 해석하는

(audiencing) 현장, 4) 이미지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이미지 그 자체를 현

장으로 보았다. 각각의 현장들은 공통적으로 1)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

술적 양식(technological modality)[예: 스냅샷(snapshot) 촬영이 가능해진 카메라의 발

달], 2)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내용, 색상, 공간적 조직을 배

치하는 구성적 양식(compositional modality), 3) 이미지를 둘러싼 당대의 사

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관계, 조직, 실천의 영역을 의미하는 사

회적 양식(social modality)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Rose, 2016: 2장 참고). 

로즈가 제시한 이미지 독해의 네 가지 현장으로의 유형화는 한 장

의 사진 이미지가 다양한 공간과 연관되어 있음을 환기시키고, 세 가

지 양식의 유형화는 이미지로부터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함을 밝혀냄

으로써 이미지 독해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즉, 로즈는 하나의 이미지

에 담겨 있는 다수의 공간성(multiple spatialities)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로즈가 평가하길 기존 시각적 방법론 연구가 네 가

지 현장 중에서 이미지를 해석하는 현장에 대해서 유달리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Rose, 2016: 40). 그녀에 따르면 생산된 이미지를 

해석하는 현장에서 수용자는 이미지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지 않는다. 수용자에 따라서 이미지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

으며, 심지어 수용자는 이미지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Rose, 2016: 38).

본 논문은 최종 게재된 ≪공간과 사회≫에 투고되기 이전에는 한 지

리학 학술지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었다. 두 학술지의 심사평들 

중에서 게재불가를 판정한 주요 이유는 인스타그램 이미지가 관광객

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면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며, 이미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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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필자의 주관성이 과도하게 개입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심사

자들의 평가는 로즈의 이미지 독해의 유형화를 따르면, 이미지가 독해

되는 여러 현장과 양식들을 협소하게 간주하고 인스타그램 이미지의 

해석의 가능성 자체를 ‘거부’(Rose, 2016: 38)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심사자들이 가정한 이상적인 시각자료는 처음부터 연구자의 의도에 

맞추어 현장이 촬영된 이미지이며, 이상적인 분석은 저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다양한 자료들의 교차검증을 시도한 것일 테다.

필자는 관련 논의가 보다 생산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자료와 분석의 기준을 논하기보다는 이미지 자료를 상이하게 해석하

거나 혹은 거부하는 현장(즉, 로즈가 지적한 네 가지 현장 중에서 가장 덜 주목

받은 현장)에 위치한 남한 사회의 연구자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3절에서 

다룰 필자의 이미지 해석과정은 소위 ‘주관성’을 줄이고,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는 교차검증도 간략하게 시도했

다. 하지만 본 논문은 필자 해석의 주관성을 줄이는 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미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필자 내부의 주관적인 

감정상태를 주목한다. 이러한 사유는 남한 연구자들의 북한연구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남한주의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기존 남한연구자들의 북한연구가 갖는 맹점 중 하나는 남한은 주체, 

북한을 객체로 간주하면서 남한의 의도와 기획에 의하여 북한이 변화

할 것이라는 식민화 메커니즘과 유사한 접근을 하면서 역으로 북한의 

변화가 남한 사회에 줄 영향을 간과하는 ‘방법론적 남한주의’(황진태, 

2018)가 팽배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편견

이 들어가고, 나아가 분단에서 통일로의 이행단계에서의 다양한 실천, 

시나리오를 논의할 지평을 수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미지 

독해에서 방법론적 남한주의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비재

현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Thrift, 2007)의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

비재현이론은 이미지를 보는 사람이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에 관한 시론 131

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

기 이전(pre-signifying)’(Thrift, 2007)에 이미지를 보는 사람의 신체에 이미지

가 미치는 정동적(affective)인 영향을 주목한다. 즉, 이미지는 순전히 사

물에 대한 재현이 아니며, 인간의 신체에 감응을 유발한다(Latham and 

McCormack, 2009; Macpherson, 2010). 

본래 필자가 SNS 이미지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동기는 기존 텍스

트 중심의 북한연구방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북한연구에서 부족

한 이미지 자료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대거 확보할 수 있다는 ‘실

용적’인 차원이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북한도시를 재

현한 이미지들을 직접 마주한 필자는 예상치 못하게 북한 사회를 연

구대상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필자 자신과 필자가 살고 있는 남한사회

의 공간으로 빈번히 향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그림 4>를 보면서 과

거 남한사회의 외모와 의복에 대한 보수적인 문화가 떠올랐고, <그림 

5>의 평양청년의 뒷모습을 보고서는 요즘 유행하는 멍 때리기 문화

가 생각났으며, <그림 7>을 보면서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흔히 마주

치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들이 연상되었고, 북한 사회에서 

저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지 걱정과 긴장감이 스쳤다.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온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만든 남북한 간에 벌어진 차이를 부정

할 수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둘 간의 유사성(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일한 

외모, 언어, 음식문화 등)이 매개가 되어 필자의 예상 못한 연상작용과 감

정들[아마도 비재현이론의 용어로 ‘정동(affect)’]을 유발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최근 북한연구자들도 필자와 같은 정동의 경험을 드러

낸다. 가령, 통일연구원 조정아 박사는 최근 한 학술행사에서 평양시

민들의 헤테로피아는 어디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서는 

평양에 거주했던 50대 여성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이야

기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한국드라마를 계기로 이야기의 

물꼬가 트였고, 이후 탈북 여성이 평양에서 겪은 삶의 고단함을 들으

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지식인”(조정아 박사의 슬라이드 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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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탈북 여성이 평양에서의 행복했던 순

간이 “눈이 펑펑 내리는 평양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

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정아 박사 본

인의 감정이 고조되었음을 밝혔다(2019.12.05, 현장 메모). 이밖에도 필자

가 최근 북한연구 관련 학술행사나 연구회의에서 만난 북한연구자들

은 연구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성찰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을 자주 목격했다.9)

이처럼 필자의 경험과 북한연구자들에 대한 관찰에서 보듯이 비재

현이론은 북한 이미지를 바라보는 남한연구자의 정동적 반응을 포착

함으로써 남북한을 바라보는 경직된 시각인 방법론적 남한주의로부

터 탈출하여, 성찰적 태도로 북한연구에 임해야함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 북한도시연구를 위한 시각자료로서 인스타그램 이미지의 전

유

“이 세상에 결정적인 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앙리 카

르티에-브레송(Henry Cartier-Bresson)의 사진집 결정적인 순간의 서문의 

첫 문장).

9) 본 논문의 초고를 발표한 학술행사에서 논문에 실려 있는 사진을 본 북한연구자

들은 이미지에 담겨진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특성에 보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본 논문을 심사한 지리학자들의 시각과 대조

되는 양상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처음 투고한 지리학 학술지로부터 게재불가 평

가를 받은 상황에 대하여 북한연구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한 연구자는 북한학계

에서도 모두가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질적 방법론을 적극 차용했던 자신의 연구가 북한연구 전문학술지에서 게재 불

가가 된 경험을 밝혔었다. 하지만 북한연구자들은 자료 취득에 제한이 많은 북한

연구의 특수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원고를 북한연구 

전문학술지에 투고할 것을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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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여러 SNS 매체들 중에서 인스타그램에 국한하여 논

하고자 한다. 2010년 10월에 출시된 인스타그램은 기존 텍스트 중심 

SNS[대표적으로 트위터(Tweeter)]와 대조되는 이미지 공유 중심의 SNS라는 

특징이 있다.10) 선행연구가 밝히듯이,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중심의 매

체적 특성은 이용자의 자기애(自己愛, narcissism)를 표출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폭발적으로 확산

(2018년 6월 기준, 가입자 수 10억 명)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SNS는 다른 

이용자들과 연결됨으로써 형성되는 관계적 정체성(relational identity)이 중

요한 이용 동기이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개인의 정체성(personal 

identity)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다(Weiser, 2015; Sheldon and Bryant, 2016). 단면

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자기애를 드러내는 대표 수단인 자기 자신을 

촬영한 셀피(selfie)를 올리는 비율이 다른 SNS 매체에 비하여 높다는 점

이 이를 증명한다.11) 

물론 인스타그램 이전에 출시된 SNS에서도 이용자와 자기애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지만(Buffardi and Campbell, 2008), 이미지를 손쉽게 올

리고, 저장이 용이한 “가상사진앨범(virtual photo album)”(Sheldon and Bryant, 

2016: 94) 기능과 자신이 올린 이미지들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친구맺기

[즉, ‘팔로우(follow)’]를 하지 않은 익명의 이용자까지 볼 수 있도록 한 해

시태그(#) 기능을 제공하는 인스타그램은 다른 SNS보다 자기애를 실

현하기에 보다 효과적인 매체이다(Sheldon and Bryant, 2016).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이미지들은 낯선 장소(주로 관광지)에 있는 이

용자를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독

특하고, 더 나은 존재’(Sheldon and Bryant, 2016: 91)임을 과시하고자 한다. 여

10) 인스타그램의 어원이 순간을 의미하는 instant와 통신체계를 의미하는 telegram

을 합성하여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는 점

도 이미지 중심의 매체특성을 잘 보여준다.

11) 셀피는 2013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정도로 주목할 사회

적 현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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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필자는 이용자들의 셀피를 포함한 이미지들을 올리는 동기보다

는 그러한 동기에 기반을 두어 촬영된 사진들에 수록된 인물, 배경, 공

간 정보를 주목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연구자들은 직접 북한도시

를 방문하기 어렵다. 반면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은 비록 

이동의 제한은 있더라도 북한에 입국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세계

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이용자

들에게 알리고자 촬영한 이미지에 북한 관련 해시태그(대표적으로 

#pyongyang, #northkorea)를 달아 놓으면, 이러한 해시태그는 연구자들에

게는 북한도시공간을 살피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하면서 해당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는 외국인 방문

객들은 북한을 가지 못하는 남한의 북한연구자들의 ‘휴민트

[HUMINT(human intelligence: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가 될 수 있

다.

자신이 북한연구자들의 휴민트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올리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언뜻 보면 연구자들의 의도와 

무관한 자기애의 향연으로만 보인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미지 유형

인 셀피에서 보듯이 그들의 카메라 앵글은 평양의 도시공간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들로부터 북한 사회 변화의 징후들을 포착할 가

능성이 있다고 본다.12) 

탈북자들에 대한 구술면접 경험이 많은 조정아는 구술면접을 통하

12) 본 연구가 인스타그램의 셀피 이미지 배경을 주목한 것처럼 지형학자인 이민부 

교수는 최근 한 학술대회발표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널리 알려진 초상화인 

모나리자의 배경에서 하천지형을 읽었다(2019.12.14. 현장메모; 이민부, 2019). 

모나리자는 당시 피렌체의 한 부호가 자신의 부인을 위하여 의뢰된 작품이고, 

주지하다시피 대중에게 모나리자 작품은 배경보다는 인물에 주목해 왔다. 지형

학자가 인물화에서 하천지형을 읽었듯이, 본 논문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셀피에

서 북한 사회를 읽을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로즈가 강조한 이미지를 해석

하는 현장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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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보된 자료들은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사회를 보여

주는 전형성, 대표성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생애사를 매개

로 드러나는 경험의 특별한 유형들은 그 자체로 개인과 사회의 상호

작용의 특정 조건에서 포착되는 생활세계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현”

(조정아, 2015: 189)한다는 점에서 주관성이 깊게 배어 있는 구술자료로부

터의 ‘사회적 징후읽기’는 북한연구의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인스타그램에 실린 단편적인 순간이 담겨진 이미지들을 통하여 사소

해 보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포착하려는 징후적 읽기는 조

정아가 강조한 ‘구체적 일반성’을 추출하려는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사진에 있어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훌륭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면서 “사소하고 인간적인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모여서 “라이트

모티프(leitmotif: 오페라에서 반복되는 곡조 혹은 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주제, 중심사상을 의미함－인용자 주)”가 담긴다고 본 저명한 보도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1986: 페이지 정보 없음)의 시각도 누군가에게는 자

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인스타그램 이미지에서 시각자료로

서의 가치를 환기시킨다. 

다음 절에서 확인하듯이, 연구자들에 의하여 확보되고, 해석된 인스

타그램 이미지 자료들은 기존 연구방법론을 상호 보완할 것으로 기대

된다. 

3.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활용한 북한도시공간의 탐색: 평양

을 중심으로

1) 검색 방법

2절에서 논한 인스타그램의 방법론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3절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평양의 도시공간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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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북한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해시태그

(평양, 북한 등)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미지들이 검색된다. 

2019년 9월 11일 기준으로 평양을 검색한 결과, 국문(‘평양’), 영문

(‘pyongyang’), 한문(‘平壤’)으로 각각 13,173건, 96,082건, 3,157건이 확인되

었다.13) 이는 해시태그에 사용한 언어에 따라서 검색량이 상이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영어는 세계공용어의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해시태그 

언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통 평양을 방문한 인스타그램 이

용자들은 이미지에 해시태그를 붙일 때, 국문, 영문, 한문 혹은 이용자

의 국적에 따라서 모국어를 병기한다. 영문 해시태그만 달아놓은 이미

지의 경우, 국문 해시태그 검색결과에서는 누락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주어진 검색시간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까지 다양한 언어

들을 사용하여 해시태그 검색을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지만, 방문객의 국적, 지위, 직

업에 따라서 북한 당국이 허가한 평양에서의 이동패턴이 다를 수 있

음을 고려한다면 검색결과가 가장 많은 영문 해시태그 이외에 다른 

언어의 해시태그에서만 접근 가능한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영문 해시태그 검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복수의 언어로 검

색하는 것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평양으로 검색된 이미지들 중에서는 평양이 아닌 남한에 위치한 음

식점이나 음식 등이 검색결과에 섞여 나온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만들

어진 이미지를 평양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문 해시태그로 ‘평양냉면’을 검색하면 300,236건이 나오는데, 이는 

‘평양’(13,173건)을 압도한다. 평양냉면에는 실제 평양의 냉면집 관련 이

미지도 나오지만 남한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도 상당수 올라와 있다. 

이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남한 젊은 층의 평양냉면에 대한 

13) 참고로 북한으로 검색한 결과는 북한이 49,345건, 北朝鮮이 23,301건, northkorea

가 660,126건, 北韓이 6,646건이었다. 해시태그는 북한이지만 대부분 평양의 도

시공간을 가리키고 있고, 해시태그로 평양을 병기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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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평양, 북한과 같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지명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

인 지명들을 입력할 수 있다. 필자는 평양의 도시계획, 공간구조, 건축

물,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학술서(임동우, 2011) 및 연구논문(전상

인 외, 2015; 박동민, 2018a; 2018b; 2019; 김기혁, 2014)과 비학술 분야 출간물인 

기자의 르포, 평양에 체류했던 외국인 전직외교관 및 탈북자 출신의 

회고록 등(에버라드, 2014; 튜더·피어슨, 2017; 정창현, 2013; 정재연, 2019; 주성하, 

2018; 진천규, 2018)으로부터 구체적인 지명 리스트를 추출했다. 하지만 

현재의 평양 관련 인스타그램 이미지들은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와 같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명은 해시태그로 검색되더라도 잘 알려

지지 않은 지명들(가령, 승리거리)은 검색되지 않았다.14) 하지만 보편적 

해시태그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정 지역이 촬영된 이미지들에 접근할 

가능성은 앞으로 북한당국이 외국인 방문객 이동의 자유성을 허용하

는 정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열려 있다. 혹자는 현재의 인스타그램 이

미지의 제한적인 분포를 이유로 연구방법으로서 SNS의 의의를 격하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이행단계에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예측 불허한 변화에 대비한 생

산적인 자세일 것이다.

2항부터는 해시태그 검색을 통하여 얻어진 이미지들 중에서 1) 평

양 도시공간의 최근 변화에 대한 재확인, 2)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확인, 3) 징후적 읽기를 통한 사이공간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살펴

보면서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인스타그램의 유용성을 환기하고

자 한다. 여기서 소개할 세 가지 유형은 본격적인 연구이기보다는 방

법의 예시를 연구자들에게 보여주는 데 방점을 둔다. 

14) 대중에게 알려진 구체적 지명을 국문으로 검색한 결과, 평양, 북한에 비하여 검

색 수가 현저히 적었다(예컨대, 려명거리 21건, 미래과학자거리 20건, 김일성종

합대학 54건, 주체사상탑 160건, 릉라도 27건, 금수산태양궁전 20건, 류경호텔 

105건, 해당화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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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양 도시공간의 최근 변화에 대한 재확인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가 완공된 이후, 해외언론은 새롭게 건

설된 마천루들로 변화된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뉴욕 맨해튼과 유사하

다면서 평양과 맨해튼을 합성한 ‘평해튼(Pyonghattan)’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하고, 이 신조어는 국내 언론을 통하여 남한 사회에도 알려졌다. 

평해튼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평해튼에는 평양의 상위 1%

가 살며, 이들은 서구 브랜드 의류를 입고, 고급 커피를 마시는 등의 

사회주의국가 북한에 대하여 생각해 왔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자본

주의적 생활양식’을 목격했다고 보도하였다(The Washington Post, 

2016.05.14). 김정은 체제는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서 보듯

이 도시공간의 대규모 물리적 개발을 정권의 통치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김정일 체제와 대비된다(홍민, 2017). 평양을 방문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올린 이미지를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를 재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이하 그림 자료들의 원본은 천연색(컬러)이지만 논문에서는 흑백으

로 게시되었다]은 한국계로 추정되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젊은 여성이 

여명거리의 신축된 아파트 건물 앞에서 촬영한 셀피이다. 이 사진처럼 

외국인 방문객들이 최근 건설된 건조환경을 배경으로 촬영한 여러 셀

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 구도는 기본적으로 이국(異國)의 

낯선 장소를 방문한 자신을 알리려는 의도가 읽혀진다(Sheldon and Bryant, 

2016: 91). 이국들 중에서도 이들이 방문한 국가는 유엔이 십수 년 동안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인권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고, 이러한 사실과 어울리지 않는 <그림 1>의 밝은 표정이 매칭되면

서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한다. 그런데 그녀가 

촬영이 가능했던 것은 이용자의 자기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더불

어 북한 당국이 여성이 있는 공간에서의 사진촬영을 허용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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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명거리를 배경으로 촬영한 한국계 여성의 셀피

여명거리와 같은 새로운 건조환경 건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북한당

국은 이전 정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드론 촬영을 포함한 다채로운 

사진촬영기술을 동원하고, 여명거리 준공식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하였

다(홍민, 2017). 즉, 초대받은 외신기자들처럼 외국인 방문객들의 사진촬

영 허용은 김정은이 만든 새로운 도시공간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

는 의도가 농후하다. 김정일 체제였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에 

체류한 전직 영국 외교관이 회고하듯이, 그동안 외국인 방문객들의 평

양 시내 사진 촬영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했었다. 정부의 일상적

인 감시와 통제뿐만 아니라 규율이 내재화된 평양시민들의 시선과 행

동(촬영 제지 등)도 의식해야 했기 때문이다(에버라드, 2014: 197). 평양에서 

성장했던 20대 탈북자 여성(2017년 탈북)은 지금도 ‘예쁜 곳’이 아닌 ‘한

심한 곳’(좋지 않은 환경, 못사는 지역 등을 지칭함)을 촬영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평양시민들이 충분히 제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2019년 

10월 인터뷰). 김정은 체제에서 새로운 건조환경이 건설된 지역뿐만 아

니라 기존 평양의 대표적인 상징경관들[가령, 주체사상탑(<그림 2>)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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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촬영한 백인 여성의 셀피

인민대학습당]을 배경으로 방문객들이 엄숙한 표정과 포즈를 취하지 않

고, 자유로운 포즈로 촬영된 이미지들을 통해서도 평양의 변화된 분위

기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서유럽에서 활동하는 한 운동선수가 평양을 방문하여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북한 학생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예상치 못한 외국인의 촬영 제안에 학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응하고, 적극적인 포즈를 취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는 

외국인을 마주치는 것에 경계심이 덜하고, 익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는 평양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셀피이다. 평양 지하철역 승강장은 지하 150m에서 

200m에 있기 때문에 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외부 방문객

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이란 이유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을 언론보도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여성

들이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단화를 신고, 짧은 원피스와 핫팬츠를 입은 

모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장면은 평양시민들의 단조로운 의

복과 대비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을 ‘멋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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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평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중국인 여성들의 모습

<그림 3> 백인 남성과 북한 학생들이 함께 촬영한 단체사진

(coolness)’이 연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대비가 명확해

진다는 것은 평양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질서의식, 사회적 통념과 

충동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5) 하지만 사진 오른쪽 상단

에 그녀들의 셀피 촬영을 바라보는 중년층으로 보이는 평양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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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은 덤덤하다. 이 덤덤한 표정만으로 평양시민들이 복장에 대한 보

수적인 사고방식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외국인 방문객들이 공공공간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데 익숙해졌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묵인으로 반응하는 변

화를 읽을 수 있다.

3) 평양 도시공간에 대한 징후적 읽기 

앞에서 다룬 평양 도시공간의 스펙터클한 변화에 비하여 이 항에서 

소개할 이미지들은 상대적으로 일회적이며, 사소해 보일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일회성과 사소함을 주목하는 징후적 읽기는 현재 평양의 

도시공간에서 살아가는 평양시민들의 일상성을 파악하고, 그 일상성 

속에서 앞으로의 변화의 단서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긴요한 작업이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혁명의 수도’ 평양이 이데올로기

로 꽉 채워진 공간이라는 지배적인 선입견과 달리 이데올로기와 규율

로 장악되지 않은 ‘사이 공간’(박규택, 2016)들이 평양시민들에 의하여 

생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는 오후 5시 30분 평양 한복판에 위치한 한 공원 풀밭 위

에 앉아 있는 북한 청년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이 사진을 촬영

한 중국인 남성 방문객은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평화로이 묵상하는 

삶(peacefully contemplating life)”이라고 표현했다. 사진을 본 필자는 요즘 유

행어로 “멍을 때린다”는 표현이 떠올랐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멍 

때리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도시에서의 정신없는 

생활로부터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머릿

속을 비우는 행위를 장려하고자 ‘멍 때리기 대회’가 개최될 정도이다

15) 북한 사회뿐만 아니라 남한의 도시공간에서도 외모, 복장(미니스커트, 배꼽티, 

머리염색 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와 규율(1970년대 경찰 단속부터 오늘날에 

공공공간에서 훈계하는 어르신들까지)이 있었음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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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풀밭에 앉은 청년의 뒷모습

(≪주간경향≫, 2014.12.23). 사회주의국가 중국의 청두시에서도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념과 체제를 떠나 현대 도시사회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각박한 삶은 풀밭에 앉아 있는 평양청년의 구체

적인 삶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평양에서도 멍 때리기 문화와 유사

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필자의 해석에 

대해 익명의 심사자는 한국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존재하는 것은 “멍 

때리는 행위가 힘들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사회의 반영”이라고 

본다면서 <그림 5>는 한국과는 달리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

서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으로 필자와는 “반대로” 해석하

였다. 심사자도 동의하듯이 여기서 관건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미지를 해석하는 현장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6>을 살펴보자. 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행사에서 

최초로 열병식을 선보인 이래로 김정은 체제까지 크고 작은 열병식들

은 북한이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을 하나

로 규합하는 중요한 국가의례이다(서유석, 2012: 78~79). 남한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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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군사 퍼레이드를 응원하는 시민행렬 뒤에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에 관한 보도영상을 통하여 북한 군인들을 환영

하기 위해 대로에 길게 늘어서 기다리는 평양시민들을 목격해 왔다. 

영상 속 평양시민들은 군인들만큼이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시민

군인’처럼 보였다는 점에서 열병식이 시민들에게 미친 규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있었던 한 열병식의 응원행렬 

뒤쪽으로 이동하던 서구 관광객들의 카메라에 빨간 한복을 입은 여성

이 행렬을 가림막으로 삼아 앉아서 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녀가 

앉아 있는 이유가 긴 시간이 소모되는 열병식이 따분해서인지 혹은 

높은 기온과 한복 착용으로 더위에 지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열

병식이 의도한 인민들을 규합하는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읽힐 수 있

다.

끝으로 <그림 7>은 앞서 <그림 4>에서 확인한 공간인 평양 지하

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중년 이상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

다. 크로아티아 국적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어떤 이유로 그녀를 촬영했

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 남성이 촬영을 시도하려고 스마트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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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

카메라를 여성에게 향했을 때, 그녀가 어떤 생각과 감정이었는지도 알

기 어렵다. 다만 이 에스컬레이터의 공간은 북한당국이 “앉거나 걷지

마시오”(<그림 4> 참조)라는 문구를 새긴 공간이라는 점에서 규칙에 따

라서 그녀는 이곳에 앉아서는 안 되었다. 무거운 가방을 짊어졌고, 피

로가 누적된 지친 얼굴 표정의 그녀가 규칙을 지키기에 길이 약 100m

에 달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서서 가는 것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고단했

을 것이다. 사진 촬영 이후에 규칙을 어긴 사실을 촬영으로 기록이 남

는 게 두려워 그녀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촬영 이전에 에스컬레

이터에 앉은 그녀의 결정은 기존에 접했던 평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

터에서의 촬영 사진들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라는 점에서 규율이 작

동하는 공공공간에서 느슨한 수준의 ‘일상의 저항’(박순성·홍민, 2010)으

로 읽혀질 여지가 있다.

이상 세 개의 이미지에 대한 징후적 읽기로 확인한 사이공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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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저항에 주목한 선행연구들(박순성·홍민, 2010; 홍민·박순성, 2013)에

서도 논한다는 점에서 새롭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텍스트가 아닌 가시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더

구나 인스타그램 이미지처럼 실시간에 가까운 시각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사이공간들과 그 

공간을 전유하고 생산하는 북한 주민들이 시도하는 공간적 실천들이 

누적된 지층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평양 만들기를 변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변화뿐만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포

착하고자 하는 징후적 읽기는 의미 있다. 또 다른 제기될 수 있는 비

판은 구체적인 의도와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징후적 읽기의 특성

상, 이미지를 해석하는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농후하

다는 점이다. 앞서 분명히 밝혔듯이, 주관성(혹은 정동)은 분석이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방법론적 남한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이다. 연관되어 보다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

로 구성된 집합적 해석의 공론장이 필요하며, 이 공론장에서는 그들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관성도 다뤄져야 한다.

4) 평양 도시공간의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확인 

앞서 살펴본 인스타그램 이미지들을 통해서 평양의 도시공간이 상

당히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지만으로 변화를 단정

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즉, 변화하는 것으로 나

타나는 이미지 이면에 작동하는 변하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는 분석

이 동시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이미지와 함께 남

긴 텍스트를 주목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의 매체이지만 

이용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댓글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8>은 싱가포르 거주 여성이 평양의 한 지하철역에 위치한 

문구점을 촬영한 것이다. 해당 사진을 본 이용자는 어떻게 북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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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싱가포르 거주 여성이 촬영한 평양 지하철역 내 상점 사진

이처럼 많은 사진을 찍었고, 평양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

었는지를 질문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미지를 올린 여성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우리는 실제로 사진촬영을 허락받아야 했다. 여행가이드는 우리에게 

군인이나 군사활동을 촬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예방 조치로서 우리가 

가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물어봐야 했

다. 우리는 여행 일정대로 움직였다. 우리는 여행 일정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었고, 여행 일정과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없었다. 즉, 우

리는 제대로 된 외출을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체류한 호텔, 레스토랑, 여

행가이드 이외에 평양시민들과 대화할 수 없었다”(인용자 번역).

답변을 통해서 변화하는 평양에서도 여전히 이동의 제약과 평양시

민과의 대화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가이드가 북한당국

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는 사전 조치로서 방문객들의 평양시민

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방문객이 어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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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위에 제약을 받았으며, 방문객이 이에 대응하는 행동(가령, 가이

드가 제시한 일정을 벗어나는 돌발행동)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앞서 확인한 변화된 분위기를 담은 이미지들을 보았을 때, 방문객이 

평양시민들과의 대화가 원천 차단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

요가 있다. 최근 유튜브(YouTube) 등에 올라간 외국인 관광객의 평양방

문 동영상을 보면 평양시민과 편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빈번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이용자로부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눈 주제에 따라서 대화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음식이나 관광지와 같은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회피, 거부할 수 있다. 이

러한 보다 구체적이고, 내밀한 정황을 파악하기에 공개된 댓글로는 한

계가 있다. 위와 같은 댓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한 연구윤리에 따라서 DM으

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4.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본 논문은 기존 북한도시연구방법론을 보완할 새로운 연구방법(론)

으로 SNS를 주목하였다. 북한 방문에 제약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필

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촬영한 현재의 

평양도시공간 이미지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1) 

평양 도시공간의 최근 변화들(려명거리와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16) 동영상 중심의 매체인 유튜브의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의 접근은 추후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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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적인 도시 분위기 형성 등)에 대한 재확인, 2) 평양 도시공간의 변하

지 않은 부분(외국인 방문객의 이동 및 주민접촉에 대한 통제 등)에 대한 재확

인, 3) 평양 도시공간에 대한 징후적 읽기를 통한 사이공간(공공공간에

서 평양시민들의 규칙위반행위 등)의 확인을 통하여 SNS를 이용한 북한도

시연구방법의 유용성을 연구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SNS를 활용한 

북한도시연구는 자료확보 및 현장답사가 어려운 조건에서 새로운 정

보의 확보가 관건인 북한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본 논문을 시작으

로 보다 많은 논의와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와 같

은 후속 연구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마무리된다. 

첫째, 로즈(Rose, 2016)가 제안한 한 장의 이미지에 담겨 있는 다수의 

공간성을 포착하는 접근을 본격적으로 반영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녀가 제안한 네 개의 현장과 세 개의 양식 유

형화 틀을 바탕으로 한 촘촘한 이미지 분석으로까지 진전시키지는 못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논문 한 편의 분량을 넘어서는 과제이며, 아래

에서 제시한 후속연구 과제들이 뒷받침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둘째, 이미지 자료의 해석과 축적에 관한 집합적 고민과 실천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이미지들은 전체 자료 중에서 극히 일부

이다. 앞으로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는 방문객들이 평양을 포함

한 북한 도시를 방문하는 한 온라인상에서 관련 이미지들은 꾸준히 

쌓여갈 것이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연구자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다. 이 과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두터운 해석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또 다른 집합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이미지 자료들의 아카

이브 구축방향이다. 이미지 자료들을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북한연

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아카이빙 방향에 관한 지리학계, 북한학계, 관

련 정부부처(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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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련 국책연구기관(통일연구원, 국토연구원 등)들과의 

집합적 논의와 실천이 요구된다.

넷째, 본 논문의 연속되는 후속 연구는 양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

다.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이미지들이 위치정보와 시간정보가 포함

된 지오태깅(geo-tagging)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시작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들 이미지 정보들을 활용하여 시

기별로 방문객들이 평양의 어느 지역에 몰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

는 히트 맵(heat map)을 만들거나(이수안, 2017), 방문객들의 평양시내 이동 

특성 및 이미지와 함께 이용자들이 함께 작성하는 해시태그, 제목 등

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평양의 특정 지역에 대한 장소 이미지의 변화

를 지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의 방법론을 남한지역에 적용한 연구로는 

Jang and Kim, 2019; 이주윤 외, 2018; 박예림 외, 2019; 박민영·박경, 2017을 참고바람). 

이러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시도는 개별 사진을 

텍스트로서 해석하는 질적 방법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평양을 방문한 

수많은 방문객들의 흐름과 그러한 흐름이 평양의 어느 지역에 집중되

는지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다섯째, 대북정보수집의 차원에서의 SNS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앞서 제언한 이미지 아카이빙은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급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은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SNS 자료의 속성은 북한의 동향을 신속

하게 파악해야 하는 정보기관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평양에 

비하여 검색양은 아직 적지만 개성, 원산, 신의주 등의 다른 북한도시

들도 검색되는 이미지들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색범위를 북한 전

역으로 넓힐 여지가 있다. 정보수집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지

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외국인들이고, 이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 법무부 등의 관련 부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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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긴요하다.

여섯째,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지리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을 위하여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교수 및 학습안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SNS가 

익숙한 초중등 학습자들에게 교육매체로서 SNS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점이 있다. 앞으로 남북한 화합과 통일을 짊어질 미래세대인 학습자

들이 북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

는 학습경험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해력을 함

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력 함양은 

미래 통일의 최종단계와 이행단계의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인 

만큼 앞으로 지리교육학 전공자 및 현장 교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상 필자가 제시한 추후 과제들에 대하여 독자들은 한편으로는 적

국인 북한을 대상으로 대북정보수집수단으로서 SNS의 가능성을 논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류와 통일의 동반자로서 북한을 상정하면서 한

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지리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을 두고 모순

적 혹은 분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로부터 기원한 

이 모순의 매듭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아니다. 그동안 북한연구에 

참여가 저조했던 지리학자들이 각자의 관심 있는 주제에 참여하고, 기

존 북한연구자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이 견고해 보이는 매듭도 

결국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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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eeing North Korean cities through the lens of Instagram

Hwang, Jin-Tae  

In this paper, I attempt to explore the fruitfulness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as a new research methodology for studying North Korean cities. Under continuing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has been very 

difficult for South Korean researchers to access to North Korean materials. Despite 

its constraints, they have attempted to improve research methodology by focusing 

on literature materials, interview materials, and visual images, etc. Acknowledging 

the problem orientation of predecessors, I try to consider the powerful function of 

Instagram as a mobile photo-sharing and video-sharing site. Through an empirical, 

but explorative study, I suggest that Instagram should be explored in a wider context 

in that it includes the multiple realiti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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